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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구조론에 관한 문제이긴 했는데 보통 출제되었던 형태인지진의 발생 위치를 가지고 한 게 
아니라 섭입한 판의 깊이를 통해 문제를 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.(누네띠네 과자 먹고싶다)

하지만 출제 의도는 변하지 않고 수렴형 경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.

자료 (나)를 보니까 a-a' 구간은 깊이가 표시된 선의 간격이 넓으니까 완만하게 깊어지고 있
고, b-b' 구간은 깊이가 표시된 선의 간격이 좁아, 급격하게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
다. 그러니까 판의 기울기는 b-b'이 더 크겠지요. 그리고 자료 (가)를 보니까 a-a'구간, b-b'
구간 모두 해양판이 있으므로 해구가 존재할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.

한가지 TMI로 해양지각의 밀도가 대륙지각보다 크므로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섭입할 수 있지
만 대륙판이 해양판으로 섭입할 수는 없습니다.

이 문제는 3점짜리지만 자료분석은 이게 전부네요?

문제를 풀어보면 ㄱ,ㄷ은 자료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ㄴ 선지만 보겠습니다.

지진은 판이 섭입하는 구간에서, 그러니까 판과 판이 섭입해서 들어가는 구간인 베니오프대에
서 일어나니까 판의 경계지점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간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겠죠
(음 말이 좀 이상하네ㅠㅠ)

그러니까 b-b'에서 지진은 판 경계의 서쪽에서 더 잘 일어나겠죠.

여담으로 a-a'에서 지진은 마찬가지로 판 경계의 서쪽에서 더 잘 일어나겠네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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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수지 평형에 대한 문제입니다. 이건 항상 수치와 관련된 자료를 던져주고, 이 자료에 주어
진 값을 계산해서 정리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.

항상 먹은 만큼 뱉어낸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. 

먼저 지표가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은 같겠죠?

그러니까 A+B=29+(지표 방출)입니다. 

여기서 A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? 100=25+30+A니까, A=45겠죠?

그럼 B는 어떻게 구할까요? 자료에 늘 단서가 있고 이 단서는 개념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
다. 조금 전에는 지표에서 평형을 봤다면 이번엔 대기 중에서 평형을 볼께요.

대기 역시 흡수하는 양이랑 방출하는 양이 같습니다.

흡수량이 25+29+100이고, 방출량이 66+B니까 154=66+B이고, B의 값은 88임을 알 수 있네
요.

그럼 지표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도 구할 수 있습니다.

45+88-29=104로,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량은 104네요?

마지막으로 태양복사는 가시광선, 지구복사는 적외선이라는 사실 꼭 짚어주셔야 합니다. 이걸 
바탕으로 ㄱ,ㄴ,ㄷ 선지를 모두 푸실 수 있을거예요



평가원 자료분석을 마무리하며 지구과학1을 응시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다시 옮겨봅니
다. 이걸 명심하면서 지구과학1 시험을 대한다면 50점 만점 꼭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.

1. 항상 배운 곳에서 나온다.
-모든 수능 과목이 안 그렇겠냐만, 지구과학은 더더욱 배우고 공부했던 곳에서 나옵니다. 지
엽적인 개념을 보고 당황하지 말고 배운 개념에서 어떻게 응용되었는지를 보세요.

2. 문제랑 자료 안에 답이 있다.
-제가 자료분석을 하면서도 늘 강조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자료분석에서 출제됩니다. 자료를 
개념과 묶어서 명확히 이해하면 ㄱ,ㄴ,ㄷ 선지 중 최소 2개는 건질 수 있습니다. 늘 말했죠? 
자료분석 제대로 하면 2개는 공짜라고.

3. 낚이지 말자
-자료나 문제를 꼼꼼히 읽고 뭘 뜻하는건지 명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.

4. 쓸데없이 주는 자료는 없다.
-선지 한두 개가 안 풀리면 자료에서 어떤 정보를 안 썼나? 이걸 명확히 침착하게 파악해서 
아 이걸 어떻게 써야하지? 이걸 고민해주세요.

5. 겁먹지 마라.
-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기존과 달리 상상도 못한(ㄴㅇㄱ) 파트에서 난이도를 높인 문제가 나
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건 평가원이 변별하려고 낸 거겠죠? 나만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배
운 곳이다 이 생각하면서 침착히 해결하세요

6. 안 풀리면 넘어가라.
-지구과학1은 타임어택이 지금까진 화생에 비해 약했지만, 2020학년도 6,9,수능을 보면서 지1
도 충분히 시간 촉박하게 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안 풀리면 제발 일단 넘어가
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.

7. 시간 배분 잘 해라
-6번이랑 통하는 이야기.


